
7 과 하늘(천국) 시민권 2026 년 2 월 14 일 

일. 하늘 시민권: 

❖ 충실한 사람들을 본받아 (빌 3:17-19).  

— 우리는 모두 자신의 삶과 생각을 꼴 지어준 우러러 보는 인물들이 있습니다. 예술가, 운동선수, 음악가, 가수일 수도 있고, 

목사님, 설교자, 또는 믿음의 형제 자매일 수도 있습니다. 

— 이러한 개인의 “영웅”들은 각자가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었을까요, 아니면 절대 발을 들여놓지 말아야 할 길로 우리를 

이끌었을까요? 

— 바울은 우리에게 더 좋은 사람이 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격려하는 사람들을 본받으라고 합니다(빌 3:17). 또한 그는 교인들 

중에도 본받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있다고 경고합니다(빌 3:18-19). 

—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낼까요? 후자는 오직 세상적인 것들만 추구하는 반면, 전자는 예수님께 자신의 생각을 

고정시킵니다.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입니다(고전 11:1). 

❖ 완전한 시민권 (빌 3:20-21) 

— 솔직히 말해서,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. 바로 이중 국적자라는 것입니다. 우리는 이 세상의 

시민인 동시에 하늘 시민입니다. 이는 심각한 갈등을 불러일으킵니다(롬 7:22-23). 

— 우리는 언제 완전한 (하늘) 시민권자가 될까요? 언제 이 악한 세상의 시민권을 벗어버릴 수 있을까요?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

오실 때입니다 (빌 3:20). 

— 우리가 부활, 아니면 홀연히 변화되어 죽음의 지배아래서 벗어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? 

(1) 우리 각자는 자신의 몸을 갖고 눈으로 하나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. (욥 19:25-27) 

(2) 우리 몸은 영적이고 불멸하며 병들거나 늙지 않을 것입니다 (고전 15:42-44, 50-54) 

(3) 우리는 영화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  (골. 3:4,빌. 3:21) 

이. 천국에 갈 때까지: 

❖ 서로 조화를 이루고 기뻐함 (빌 4:1-6) 

— 바울은 개인적 안부인사와 실질적인 조언을 하면서 편지서를 마무리 짓습니다. 그는 충실한 동역자인 시지구와 

클레멘드에게 유오디아와 신티케를 맡기며 두 사람이 서로 화목하게 지내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합니다. 바울은 그의 모든 

동역자들의 “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"고 했습니다 (빌 4:2-3 ) . 

— 다음 말씀은 우리를 당혹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. "항상 기뻐하십시오...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" (빌 4:4, 6). 문제들과 

고난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이런 삶이 가능할까요? 

— 우리가 “주님 안에” 사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(빌 4:4a).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며,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

우리의 고민들을 감당해 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(마 6:31-34; 벧전 5:7). 

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불안함을 예수님께 맡길 수 있을까요? 바로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(빌 4:6). 

❖ 정결한 생각 (빌 4:7-9) 

— 우리의 염려를 예수님께 맡기고 기뻐할 때 우리에게 오는 것은 평안입니다 (빌 4:7). 세상이 줄 수도 빼앗을 수도 없는 

평안입니다(요 14:27; 16:33). 

— 이 평안은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지켜주고 보호합니다 (빌 4:7b). 이 보호막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어떤 생각들을 품어야 

할까요? (빌 4:8? 

(1) 참되고; 정직하고; 공평하고; 순결하고; 친절하고; 칭찬받을 가치가 있는 것들 

(2) 한마디로 “무엇이든지 훌륭하고 칭찬할 만하다면, 그런 것들을 생각하십시오." (빌 4:8b). 

❖ 자족함 (빌 4:10-13, 19) 

— 우리는 행복하고, 괴롭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, 평안을 누리고…순수한 생각만하고, 완벽하고 만족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! 

…과연 그렇습니까? 

— 우리는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도 있고,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.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을 인도하신 

것처럼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있다면,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(빌 
4:11-12, 19). 

— 아굴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한 것보다 더 많지도 적지도 않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(잠 30:8-9). 

—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, “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”다고 고백 할 것입니다 (빌 
4:13). 

—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? 

— 주님께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간구하면, 그리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시면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(약 4:2b; 요일 5:14-15). 

—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항상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,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기도들이 

있습니다. 이 기도 제목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. 


